
 19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제를 통한 유익>
 찬    양 ---------------  221장 
 말    씀 ---------------- 마18:19-20 ------------- 윤준식 목사
 

주기도문

 

섬김이 영성훈련
      중보기도부                                  2023년 4월 20일(목)

  
       <개인 준비 사항> 
              ① 설레이는 마음
              ⓶ 편안한 복장과 신발, 모자
              ⓷ 65세 이상자는 신분증 준비
              ⓸ 하나님 만드신 자연의 향기를 담을 넓은 가슴

 교회 / 출발: 오전7:30 ~ 도착: 오후9:30

7:30~
  /2시간30분 

출발(간식)   

10:00~10:25
  이동 5분

서산 해미순교성지 / 10분-말씀과 기도

10:30~11:00
  이동 40분 

서산 해미읍성

11:40~11:50 드르니항, 꽃게다리로 이동하면서 사진촬영 

11:50~12:40
  이동 50분 

감동의 밥상 / 황해횟집(드르니항)  

오후1:30~3:50
  이동 20분 

천리포 수목원 -  65세이상 할인 (주민증 지참)
이동하면서 만리포 해변 경유 / 5분간 ?

4:10~5:25
  이동 15분 

요일별로 테이블 교제 / 파도리해변 카페 파파야

5:40~6:30 냠냠쩝쩝 / 호호아줌마 

6:30~9:30
  /3시간

고~고~ / 교회로



□ 해미순교성지 

해미 성지는 다른 어떤 순교지보다도 당시 참혹했던 핍박의 흔적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다. 1백 년의 박해 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그 서슬이 무뎌지지 않았던 
해미는 수천 명의 이름 모를 순교자들이 웅덩이와 구덩이로 내몰린 채 생매장당한기
막힌 사연을 갖고 있다.

이 박해 기간 동안 해미 진영에 있었던 두 채의 큰 감옥은 잡혀 온 교우들로 가득했
고, 그들은 매일 서문 밖으로 끌려 나와 교수형참수, 몰매질, 석형, 백지사형, 동사
형 등으로 죽어 갔다. 또 더욱 잔인하게 돌다리 위에서 팔다리를 잡고 들어서 돌에 
메어치는자리개질이 고안되기도 했고, 여러명을 눕혀 두고 돌기둥을 떨어뜨려 한꺼
번에 죽이기도 했다. 혹시라도 숨이 끊어지지 않아꿈틀거리는 몸뚱이를 발견하면 횃
불로 눈을 지지기도 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해미 진영의 서문 밖은 항상 천주학쟁이
들의 시체로산을 이루고 그 피로 내를 이루었다 한다.

한 명씩 처형하는 데 지친 관헌은, 특히 1866년 병인년에서 1868년 무진년에 이르
는 대박해 시에는 시체 처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 생매장을 하기도 했다. 해미 진
영의 서녘 들판에 수십 명씩 끌고 가 아무 데나 땅을 파고 구덩이에 산 채로 집어넣
고 흙과 자갈로 덮어 버리는 참혹한 행위가 수없이 되풀이 됐다.

이렇게 스러져 간 순교자들은 그 수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누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 길이 없다. 다만 수천 명으로 추정되는 순교자들 중 132명의 이름과 출신지를 남
기고 있으나 그나마도 불확실하고 나머지는 이름 석 자 하나 남기지 못한 무명 순교
자들이다.

순교자들을 고문하고 처형했던 해미 읍성에는 교우들이 갇혀 있던 감옥터가 있고 그 
옆에는 고문대로 쓰던 호야나무가 남아 있다. 이 나무 위에 머리채를 묶인 순교자들
이 매달려 모진 고문을 당했던 것이다. 서문 밖 순교지에는 1956년에 서산 성당으
로 이전, 보존되었던 자리개 돌다리가 1986년에 원위치를 찾아 보존되다가 2009년 
1월에 여숫골에 옮겨 보존하고 있다.
 특히 해미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생매장 순교 터와 그 순교자의 유해가 확인 발굴되고 
보존되어 왔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 해미읍성

해미는 조선 초기 충청 병마절도사영이 위치한 곳이였다. 조선 중기의 1651년 

병마절도사영이 청주로 옮겨지면서 해미는 현으로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1,400~1,500여 명의 군사가 주둔하는 진영으로 군사적 요충지였다. 군사를 거느린 

무관 영장은 해미 현감을 겸하였고, 이에 해미 현감은 충청좌도의 내포 지방 해안수비 

명목으로 국사범을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해미 관아의 담당 지역은 

충청도와 함께 경기도 평택에 이르렀다. 이에 담당 지역의 신자들이 체포되면 모두 

해미읍성으로 끌려오게 되었다. 이들은 해미읍성에서 갖은 고문을 당하였고, 마지막에 

처형당하는 곳은 해미읍성 서문 밖과 해미천변(여숫골)이었다.

해미의 첫 순교자는 1800년 1월 9일에 장살형으로 순교한 인언민(마르티노)과 

이보현(프란체스코)이다. 1839년 기해박해 이전까지는 1814년에 옥사한 김진후(비오, 

김대건 신부의 증조부)를 비롯하여 모두 8명이 순교하였다. 1866년의 병인박해 

시기에는 132명이 순교하였는데 성명미상의 순교자 47명을 더하면, 해미읍성에서 

순교한 사람은 179명 이상이다. 그밖에 해미천변(여숫골)에서 순교당한 이들까지 

합하면 약 1,000명이 넘는것으로 추산된다.

당시 해미읍성의 큰 감옥 두 곳은 한티고개를 넘어 내포 지방에서 끌려온 

천주교인(천주학 죄인)들로 항상 북적였다고 전해진다. 감옥이 있던 장소에는 당시 

손발을 묶이고 머리채를 묶인 순교자들이 매달리어 고문대로 쓰여지던 호야나무 가지가 

지금도 흔적을 지니고 서 있다. 이 감옥터를 1950년대에 해미 공소 신자들이 식량을 

절약하여 1800여 평을 확보하고 공소 강당을 세웠는데, 1982년에 정부가 문화재 관리 

정책의 명목으로 공소 강당을 철거하고 

그 터를 일부 보상, 일부 징발하고 순교 

기념비만 새로 세워주었다. 그 후 오늘날 

그 터의 교회적 성역화 사업이 불허되고 

있다.


